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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저항

사랑의 행위란 무조건 양보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 

에 대항하지 않고 무엇이나 양보하며, 충돌을 피하는 일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들이 많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산상설 교중의 마태오복음 5장 38 

절 이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예전의 번역에는 “악 

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 

대며”로 되어 있다. 이 번역대로 하면 악한 자는 되도록 슬슬 피하라 

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한 자’ 라고 번역된 희랍말 /wweray는 남성 형용사도 

되며，중성 형용사도 된다. 남성 형용사로 이해하면 ‘악한 자’ 가 되며 

중성 형용사로 하면 ‘악한 것’ 이 된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중성 형 

용사라고 본다면 위의 말 뜻은 ‘악한 것을 대항하지 말라’ 가 된다. 그 

러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악에게 양보하라는 말이 된다. 이것은 

물론 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성서야말로 악한 것을 개인에게서，사회 

에서 없애버리려는 것을 그 초점으로 하고 있다. 일반윤리에서는 악 

이라는 것을 무엇이 결함 되어 있다 또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 

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악을 어떤 소극적인 상태로 보지 

않고，하나의 능동적인 힘으로 본다. 그것은 인간을 침식해 들어가고



234 /  사랑의 저항

인간 사회를 노예화하는 힘이다. 그런 뜻에서 악을 악마 또는 사탄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때이다. 따라서 이 사탄을 극 

복하는 일은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일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사탄이 그 세력의 자리에서 추락되는 일 

과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를 같은 것으로 보았고，또 그 짧은 기도문 

에서도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렇다면 ‘악한 자에게 대 

항하지 말라’ 는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대항한다’ 로 번역된 희랍 말 antistenai는 상반(相反) 개념이다. 

저쪽에서 내게 어떻게 하는 데에 따른 반작용이다. 따라서 그것은 단 

순히 대항이 아니라 보복행위를 뜻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이 본문의 

관계를 보면 위의 말은 ‘보복하지 말라’ 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렇다 

면 ‘옛사람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하나 너희는 그런 보복을 

하지 말라’ 는 뜻이 분 명 하 다 .『새 번역』은 이 점을 제대로 밝혀서 ‘보 

복하지 말라’ 고 했다.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 와 ‘보복하지 말라’ 에는 큰 차이가 

있다. ‘대항하지 말라’ 고 하면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이 되지만 ‘보복 

하지 말라’ 는 '네가 나룰 이러이러하게 해쳤으니 나도 …’ 라는 행위, 

'네가 나를 칼로 찔렀으니 나도 … ’ ， ■네가 권모술수를 쓰니 나도 

…’ 라는 행위，말하자면 악한 자가 악으로 내게 대하니 나도 악으로 

너를 대한다는 반작용인데 이러한 복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악을 대항하지 말라’ 는 말과는 다르다. 아니，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 는 말이다. 그것은 따라서 무조건 대항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바울로는 그 뜻을 제대로 밝혔다: “아무에게도 악으로써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시오 …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 말고…” (로마 12，17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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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본문은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 고 하고 ‘오른 뺨을 

치면 왼 뺨, 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억지로 5리를 가자면 10리를’ 

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도 아니며 악과의 타협도 아니다. 

아니，사랑의 공세이다. 이것은 증오를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대항 

하는 공세적인 행위를 명령한 것이다. 루가복음은 좀더 구체적으로, 

미움을 선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모욕을 기도로 대항하라고 했다. 

(루가 6,27.28) 사랑의 행위는 악을 용납하거나 타협하는 행위가 아 

니다. 사랑은 선，진리，정의의 증거를 함께 하는 행위이다. 선을 위 

한 사람이 악한 자가 하는 대로 악을 도구로 삼으면 악에게 항복하는 

것이 된다.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에 굴복하는 행위이다. 사랑하 

는 자는 악은 반드시 극복돼야 할 것을 믿고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 

랑하는 자는 사랑, 선，진리가 반드시 악을 극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써 악에게 대항한다.

사랑하는 자는 악과 사람을 구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끝까 

지 저항하면서 사람은 사랑한다. 성서는 악한 자는 악의 힘의 노예상 

태에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대항하므로 악에 사로잡힌 사 

람을 그 악에서 구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과 악에 대항한다_  일은 동시적인 일이다. 따라서 사랑한다는 일 

은 공세적인 자세이며 행위이다. ‘악한 자가 오른 뺨을 치면 그저 얻 

어 맞아라’ 가 아니 라 ‘왼 뺨을 돌려대라’ 고 한다. 이것은 사랑의 공세 

를 뜻한다. 사랑의 공세는 악에 대한 저항이다. 그는 비록 양보하면 

서도 그것은 악이라는 것을 사랑으로써 증거 한다. 사랑은 따라서 결 

코 악이나 불의를 덮어두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으로써 미움 

을 선으로써 악의 진상을 폭로하며, 종복한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 는 것은 무저항주의 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저항，사랑의 공세성을 말한다.

(1970. 8. 『새가정』)


